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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연구배경 및 목적 

식물의 분포는 기후, 지형, 지질, 토양 등 환경요인에 영향을 받으며, 수직적 해발고 외에도 온도대에 따라 수평적으로 분포역이 달라지기도 한다(김용

식 등, 2007). 동백나무 200종 중에서 한국에는 1종이 자생분포하고 있으며, 난온대성 상록활엽수 중 동백나무는 온대지역까지 분포하고, 기후지표종으로

도 중요하다(이지영, 2004; Ohashi et al., 2006a; 2006b; 정재민 등, 2013). 동백나무의 분포 북한계선은 동해 울릉도에서부터 서해안 인천 대청도를 잇

는 선으로 확인되었다(김인택과 진영규, 2005; 박종구, 2020).

대청도는 서해 난류 영향으로 온화한 기후 때문에 온대남부 수종이 생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, 기후적인 영향 외에도 어떤 환경요인에 따라 

분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.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서해안에 위치한 인천 대청도의 식생기후대, 지형, 현존식생을 분석하고, 온대남부수

종의 생태적 분포 특성를 규명하고자 하였다.

2. 연구방법

기후 특성은 대청도의 최근 21년간(2001~2021년) 기상청 기후자료를 수집하여 온량지수, 최저기온, 풍속 등을 분석하였다. 지형 분석 중 해발고는 

50m 단위로 나누어 분석하였고, 경사는 평지, 완경사지, 경사지, 급경사지, 험준지, 절험지 등 6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. 향은 8개방위와 평지로 구분하

여 분석하였다. 이상은 국토정보플랫폼의 1:250,000 수치지형도를 Arcmap 10.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.

현존식생은 1/250,000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식생상관(vegetational physiognomy)을 기준으로 조사하였고, 우점종 및 식생구조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

화하였다. 현존식생도는 Global Mapper 19와 Arcmap 10.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였고, 유형별 면적 및 비율을 산출하였다. 현존식생 현장조사는 

2021년 10월 18~19일이었다. 현존식생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온대남부 및 난대림 수종을 추출하여 수종별로 분포 위치와 지형분석 결과를 중첩하여 특정 

수종의 생태적 분포 특성을 파악하였다. 

3. 결과 및 고찰

3.1 기후특성

온량지수는 온대중부림에 해당하는 80~100℃·월분이었는데, 2021년 처음으로 온대남부림 기후대에 속하는 100.5로 분석되었다. 연평균 풍속은 2011년

(-4.3℃)을 제외하고 최저기온이 –4℃였고, 연평균 풍속은 2016년이 제일 낮은 3.8m/s으로 21년간 연평균 풍속이 3m/s 이상이었다. 이는 대청도가 동백

나무 등 온대남부 수종이 생육하기에 적합한 환경인 것으로 판단되었다. 김정철과 김도균(2018)은 서해안의 표층수온과 기온은 상관성을 가지며, 장래 기

후변화 예측에서 내륙지방과 달리 해안이나 먼 섬지역에서는 수온과 상관성을 가지며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. 이에 향후 서해안의 기후

변화와 온대남부 수종의 분포변화 간 상관성 연구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.

3.2 현존식생

대청도 산림지역의 현존식생 분석결과, 면적은 10,940,849.47㎡이었고, 현존식생 유형은 총 39개로 분류되었다. 그중 가장 넓은 면적의 유형은 소나무

림으로 면적이 3,119,910.45㎡(28.5%)였고, 소나무가 우점하면서 다른 수종과 종간 경쟁하고 있는 유형은 총 6개로 2,664,185.87㎡(24.4%)였다. 현존식생 

조사 분석을 통해 확인된 온대남부 및 난대 수종(이하 특정수종으로 표현)은 총 8종으로 동백나무, 말오줌때나무, 아왜나무, 소사나무, 팽나무, 나도밤나무, 

장구밤나무, 사람주나무 등이었다. 온대남부수종 등 특정 수종의 분포면적은 8,629,188.34㎡(78.9%)였다. 

3.3 특정수종 분포 특성

대청도 내 온대남부 수종은 소사나무, 팽나무, 나도밤나무, 장구밤나무, 사람주나무 총 5종이 확인되었으며 그중 소사나무가 700,568.32㎡(6.4%)로 가장 

넓게 분포하고 있었고, 소사나무가 우점하면서 다른 수종과 종간 경쟁하고 있는 유형은 총 6개로 2,318,212.99㎡(21.2%)였다. 소사나무는 전반적으로 모든 

층위에 골고루 분포하였으며 지형분석에서도 특정 지형에서만 분포하는 특이점을 보이지 않았다. 환경부(1997)에서 보고한 소사나무 분포면적은 대략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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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233,026.46㎡였으나, 본 연구결과 소사나무 분포면적은 8,191,652.91㎡로 25년간 6배 이상 넓어졌으며, 삼각산을 기준으로 서쪽과 북쪽으로 확장한 것으

로 분석되었다.

대청도 내 난대 수종은 동백나무, 말오줌때나무, 아왜나무 총 3종이었고, 그중 말오줌때나무가 271,226.55㎡(2.5%)로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었다. 말오

줌때나무는 아교목층에서만 발견되었으며 지형분석 결과 대청도 서쪽, 해발고 100~200m, 북동, 동, 남동향, 모든 경사에서 발견된 것을 확인하였다. 환경

부(1997)에서는 보고된 바 없으나 양종철 등(2012) 「대청도(옹진군)의 관속식물상」에서 처음 확인되어 1997~2012년 사이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었다. 

동백나무는 982.20㎡(0.01%)로 지형분석 결과 대청도 남서쪽에 분포하고 있으며, 해발고 100~150m, 완경사지에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. 이 

지역은 196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으로 문화체육부(1993) 자료에는 지정면적이 254.38㎡였으나, 본 연구결과 면적이 386.12% 확장된 것으로 분석되

었다. 

4. 결론

본 연구는 우리나라 서해안에 위치한 인천 대청도의 식생기후대, 지형, 현존식생을 분석하고, 온대남부수종의 생태적 분포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. 

이는 식생기후대라는 수평적 분포와 지형분석, 현존식생 분석 등을 통해 온대남부 및 난대 수종의 생태적 분포 특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. 본 연

구 결과는 향후 대청도와 비슷한 환경의 다른 도서 지역도 이러한 방법으로 식생기후대, 지형, 현존식생 등 분석을 통한 생태적 해석을 하는데 기초연구 

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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